
치 사

결실과 수확의 계절답게 풍요로운 하늘과 바람이 장안사를 반기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 자리에 함께한 불자님의 마음에 담긴 정성이야말로 어느 것에
도 비할 바가 없는 듯합니다. 

역사와 전통에 걸맞는 전통사찰로 일신하고 현대인들에게 더욱 친숙한 여가와 
문화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는 장안사 사부대중의 원력은 계절의 청명함에 비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특히 장안사 개산문화축제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 
주민과 함께하는 지혜로움과 너그러움을 담아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고 장안, 
사를 창건하신 원효스님의 화쟁과 무애정신을 깊이 돌아보자는 성찰의 마음가
짐으로 백차 헌다례를 복원하기도 하였습니다( ) . 白茶
이 모두는 민생을 구제하기 위해 헌신하신 뜻을 오늘날 마음 깊이 기리고 현, 
재의 삶에서 실천하자는 단단한 다짐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일천 삼백 여년동안 불법의 수호와 불법홍포를 통해 시대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였던 도량에 이렇듯 사부대중의 원력이 이루어낸 공덕이 장안사 개산 , 

주년을 더욱 향기롭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대웅전과 석가여래삼1342 . 
불좌상이 국가 보물로 지정되고 연이어 다수의 성보가 문화재로 지정되는 등, , 
천년고찰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은 종단적으로도 큰 모범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성취는 시대마다의 원력과 신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대가 그래왔듯. 
이 그리고 후손이 그러하기를 바라듯이 우리는 원력과 신심으로 언제나처럼 , 
정성스런 발원을 품었기에 오늘 이 자리는 어느때보다 깊은 공덕을 나누고 있
는 것입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불자님의 청안청락을 바라며 공심과 소신으, 　
로 열정을 다해 온 주지 정오스님과 소임자 여러분에게 치하의 마음을 전합니
다 다시 한번 장안사 주년을 맞이하는 개산문화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하. 1342
며 언제나처럼 사회와 함께하고 시민이 함께 이루어 가는 지혜와 자비가 넘치, 
는 도량이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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